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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앤미디어, 500만$ 규모 IP 라이선스 계약 … NPU IP 첫 계약  

▶ 중국 AI SoC 반도체 개발 기업과 비디오 IP 및 NPU IP계약 체결 → 단일계약 규모 최대 

▶ Data Center, AI-PC, Robot 등 인공지능 연산 극대화를 위한 AI SoC의 핵심 역할 

▶ 영상특화 NPU IP 첫 계약으로 AI시장에서의 매출성장 본격화 

 

<2024-09-30> 칩스앤미디어가 창사이래 단일계약으로 가장 큰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비디오 IP 기술 선도 기업 칩스앤미디어(094360, 대표이사 김상현)가 중국 AI SoC 반도체 개발 

기업과 500만 달러규모의 IP 라이선스를 체결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계약 내용은 비디오 IP와 

NPU IP가 동시에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으로 수주계약만 약 500만 달러로 2023년 매출액 대비 24%에 

해당된다. 

 

칩스앤미디어 회사측은 ▲단일 계약 규모 최대치 ▲ NPU IP 라이선스 첫 계약 ▲ 글로벌 판매확대 

토대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계약은 칩스앤미디어의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NPU IP는 영상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 연산을 지원하는 기술로, 데이터 센터, AI-PC, 

로봇 등에서 고성능 영상 처리를 위한 AI SoC 개발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AI 분야에 집중한 기

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칩스앤미디어는 중국 AI SoC 시장에서 더욱 강

화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현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새로운 기술인 영상 특화 인공지능 NPU IP의 첫 번째 라이선

스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칩스앤미디어의 IP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협력 기회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칩스앤미디어는 2003년 설립된 반도체 IP(Intellectual Property; 설계자산) 전문기업으로 영상처리

를 담당하는 비디오IP 사업에 주력한다. 주요매출은 IP공급시점에 발생하는 라이선스 매출과 고객사가 

이를 활용해 만든 반도체가 생산, 판매될 때 받는 로열티 매출로 구분된다. 세계최고수준의 비디오IP 기

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150여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수출비중, 안정적인 라이선스 매출

기반 로열티 매출로 30% 대의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비디오 IP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